
1. 서론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중소기

업창업지원법 제2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조업, 광
업, 건축ㆍ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새로
이 개시함을 의미한다.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성과 성장에 한
계를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기술, 지식에 대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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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와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서울과 대전 지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한 86개 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 외부 번화가에 창업존을 제공하려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과거 창업에서 실패경험을 가진 창업자는 대학 외부에 위치한 고객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여성 보다는 남성 창업자가 창업지원에 대한 니즈(needs)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업종이나 성장단계와 같은 창업기업 차원의 특성 뿐 아니라 창업자의 심리
적 상태 역시 중요한 고려대상에 포함시켜 차별화된 창업지원서비스를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 자기효능감, 창업실패 경험, 심리적 특성, 창업지원정책, 창업지원서비스
Abstract  In this study, we hypothesized that the needs for start-up support services may vary depending 
on the found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fficacy or his attitude toward uncertainty. To 
verify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founders of 86 companies located in Business Incubators at 
Seoul and Daejeon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gher the self-efficacy of the founder, the more active he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accept the 
start-up support service, which aims to provide start-up zones to busy areas outside the university. While 
the founder, who has experienced failure in the past, responded positively to attracting customers located 
outside the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hypothesis and suggest that differentiated 
start-up support services should be designed by including not only characteristics at the level of start-up 
companies, such as industries and growth stages, but also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rt-ups in 
important consideration.
Key Words : Self-Efficacy, Failure Experienc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tart-up Support Policy, 

Start-up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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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한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1]이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에서도 창업활성화를 위
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학발 창업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목적을 
넘어 경제성장에의 기여라는 또 다른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2], 대학발 창업을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충족시
키고 있다. 대학발 창업이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에 기
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은 심각한 
청년층 실업문제를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
로 대학발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창
업교육과 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창업보육
센터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사업, 실험실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학발 창업은 대개 기술, 자금, 인력과 같은 경영자
원과 사업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
성은 당연한 사실이다. 반면, 창업자나 창업기업의 특성
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니즈(needs)는 
상이할 수 있다. 한 예로 임상준ㆍ김장권(2011)은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로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및 기대충족정도가 다름
을 제기한 바 있다[3]. 

기존 대학발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의 역할과 지원정책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
다. 반면, 실질적인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대
학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 이러한 배
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한 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 간의 관계를 분석
해 본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대학발 창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이며, 입주기업들은 대개 
창업 초기인 경우가 많아 창업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본
본 논문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창업자에 대
한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자의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나 실패 경험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본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영역으로 학술적으로 나름의 
의의를 지니며, 연구결과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
한 대학발 창업지원서비스 설계라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
에서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
리하고 가설을 도출한다. 표본 및 방법론에 대해서는 3장
에서 서술하며, 4장에서는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5장에 정리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 도출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창업자의 

의지이다. Krueger(2000)는 창업의지에 대한 결정요
인으로 업무에 대한 통제와 창업실패와 같은 불확실성
에 대한 인식을 꼽고 있으며[4], Ferreira et al.(2012)
은 창업의지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통제에 대한 내적 인
식, 위험에 대한 태도, 자기 신뢰, 성취욕구,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혁신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5]. 이 중 본 연
구에서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 중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과 창업 실패에 대한 인식을 중심
으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해 본다. 

먼저, Bandura(197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란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과업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6]. Boyd & Vozikis(1994)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창업자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위
험을 감내하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확
신을 가지기에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주장하였다[7].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의
도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유봉
호(2013)는 창업자 심리특성인 위험감수성, 진취성, 내적 통
제소재 및 내재적 동기가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고, 4가지 요
인이 결국 창업자 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임을 제기하였다
[8]. 하환호․변종규(2014)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 
편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창업시
도 실패에 따른 두려움이 적음을 발견했으며[9], 김경은․주
병철(2018)의 연구에서도 창업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10]. 또한, 이준
성․송인암(2019)은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을 6개 구성인
자 즉 기업가정신,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경영환경변
화 이해도, 제품차별화 역량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 역
량으로 구분한 후,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과 관
련을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 구성인자



창업자의 자기효능감 및 실패 경험이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에 미치는 영향 3
간에는 경로가 존재하고 경로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면 
창업기업의 매출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11]. 

다음으로, 창업에 있어 불확실성,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
고 지적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m & 
Redding(1993)은 창업 여부의 결정에는 성공에 따른 
신분상승 기회 뿐 아니라 실패로 인한 체면손상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12]. 김수진․한정화․이상
명(2016)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발견하였으며[13], 정대용․김재형(2016) 역
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4]. 기업가정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구성요소가 창업실패 
두려움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
재형(2018) 또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으며, 나아가 창업실패 
두려움은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일부와 창업의도 사이
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15]. 

창업실패를 직접 경험한 창업자 역시 재창업을 꺼리
게 되며, 창업실패 경험은 또한 재창업 후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하규수․
윤백중(2011)은 실패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규명했으며, 창업에 대
한 실패 인식이 높을 때에는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더라
도 창업의도가 감소한다고 언급하였다[16]. 과거 창업
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박상문․이미순(2019)은 창업경험특성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17]. 이들
은 성공창업경험은 고용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친 반면, 실패창업경험은 고용과 재무적 성과 모두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김나미․이종
선․김동수(2020)는 이전 실패 경험에서 많이 학습한 기
업가일수록 실제 재창업으로 이어지며, 재창업 교육에
서 많이 학습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재창업으로 이어
지는 것을 발견하여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재창업 교육
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8]. 결국 과거 실패했던 창업
자는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창
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의도나 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보
고되었다. 반면,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창업자
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을 분석한 몇몇 선행연
구에서는 기업의 업종이나 성장단계 등 창업기업 특성
에 따라 차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제기하
고 있다[3, 19]. 유사한 맥락에서 창업기업 뿐 아니라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창업지원정책이 필
요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현
재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기효능
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하였다. 

<가설1>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 경험과 같은 창업자
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
(needs)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1-1> 자기효능감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
한 니즈(needs)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1-2> 창업실패 경험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표본 및 연구방법론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전 지역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존 입주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 설
계는 기존에 발표된 연구논문과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
였으며, 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사전 조사
를 실시한 후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기간
은 2019년 11월~2020년 3월이며 표본 수는 86개이
다.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Group (n=86) Frequency (%)

Gender Man 50 58.1
Woman 36 41.9

Age

under 25 17 19.8
25~29 36 41.9
30~39 20 23.3
40~49 9 10.5
over 50 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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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은 아래 식 (1)과 같다.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 =  + 자
기효능감 + 창업실패 경험 + 기업성과 + 산
업성과 + 기업업력 + 성별 + 연령 +    
    식(1)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서
비스에 대한 니즈(need)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는 ‘외
부고객 유치’와 ‘외부창업존 제공’ 변수를 이용하였다. 
이들 창업지원서비스는 최근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
업 지원을 위해 고려하는 중요한 지원수단이다. 독립변
수로는 창업자의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 경험 여부를 
선택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자기 확신 및 
자신감을 대표하는 변수로 창업지원에 대한 니즈도 높
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창업실패 경험은 재창업 결정
과 재창업 후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17]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과
거의 실패원인에 따라 창업지원에 대한 니즈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통제변수로는 현재와 
향후 기업성과 및 산업성과에 대한 인식, 창업팀의 기
업업력, 창업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를 포함시켰다. 설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
렇다’, ‘매우 그렇다’에 대해 각각 -2, -1, 0, 1, 2 점을 
부여하였다.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s

4.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는 독립변수의 하나인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Table 3.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on the founder's 
self-efficacy

Factor: Founder's self-efficacy Factor loading
When I decided to start my own business, I was confident that I would do well after I started my own business. 0.858

When I decided to start my own business, I thought it would be a big success after I started my own business. 0.858
%= 73.652  Eigenvalue=1.368  Cronbach's α= 0.623
KMO= 0.502 Bartlett's x2= 21.151*** (p<0.000)

식 (1)에 제시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독립변수의 다중공
선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Variabl

es
1. 

Self-effic
acy

2. 
Failure 

Experien
ce

3. Firm 
performa

nce

4. 
Industry 
performa

nce
5. Firm's 

age
6. 

Founder'
s gender

7. 
Found
er's 
age

VIF

Mean 0.000 1.670 0.000 0.000 2.200 1.419
 S.D. 1.000 0.519 1.000 1.000 0.992 0.496
 1. 1.000 1.567
 2. -0.241

*
1.000 1.299

 3.  0.330
**

-0.022 1.000 1.442
 4. 0.247

*
-0.332

**
 0.449

** 1.000 1.575
 5. 0.138 -0.148 -0.099 -0.195 1.000 1.133
 6. -0.324

**
-0.104 0.021 0.129 -0.051 1.000 1.273

 7. -0.278
**

0.165 -0.232
*

-0.122 0.005 -0.129 1.000 1.186
 Notes: * p < 0.10; ** p < 0.05; *** p < 0.01.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Table 5와 

Level of education

college student 32 37.2
college graduate 34 39.5

master's degree student 9 10.5
master's degree 4 4.7
Ph.D. student 0 0.0

Ph.D. 7 8.1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Dependent variables: needs of start-up support services

Attracting external customers
Supporting for customers outside the university to visit business incubator

Providing external start-up zone
Providing start-up zones using shopping malls in the downtown area

Independent variables: found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the degree of confidence a founder has in his or her start-up
Failure Experience Experience of past start-up failures=1, otherwise=0

Control variables Firm performance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firm performance to which the 

current and future start-ups belong
Industry performance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industrial performance to which the current and future start-ups belong
Firm's age measuring the age of a firm
Founder's gender man=1, woman=0
Founder's age measuring the age of a 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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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외부고객 유치라는 창업지원서비스를 종속
변수로 선택한 모형 (1)에서는 창업실패 경험이 유의한 
정(+)의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번화가에 
외부 창업존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를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 (2)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수가 유의한 정(+)
의 계수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자기 
확신과 적극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
은 창업자는 외부고객 유치 보다는 대학 외부의 번화가
로의 상가 입주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과거 창업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은 
외부 고객의 유치라는 지원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자들은 번화가에 위
치한 외부창업존이 비록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고객이 많아 비용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자신감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과거 창업에서 실패했던 창업
자는 대개 시장과 고객창출에 실패했던 사례가 많아 외
부고객의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
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기한 가설을 지지하며,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 경험과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자신들이 제공받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
한 니즈(needs)가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업성과가 좋지 않을수록, 그리
고 여성 보다는 남성이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자가 젊을수록 외부
창업존 제공에 대해 적극적인 니즈를 보였는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
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Table 5. Main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5. 결론
최근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

면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창
업기업의 업종이나 성장단계와 같은 기업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가 제
시되고 있는 반면[3, 19],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아
직 본격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나 과거의 창업실패 경험과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대전 지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86개 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 외부의 번화가
에 창업존을 제공하겠다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적
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과거 창업에서 실패경험
을 가진 창업자는 대학 외부에 위치한 고객 유치에 대
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
과 창업실패 경험과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제공받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을 결정할 때 창업자의 심리
적 상태 역시 고려요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
을 제공했다는 점에 나름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외부
고객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존 교내의 창업
보육센터를 고수할 게 아니라 외부의 번화가라는 공간
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외부 번화가의 이용은 기존 기업의 창업성공에 
자주 이용되는 전략이지만 대학발 창업에 역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융합적 접근을 제공한다. 본 연
구는 나아가 범국가적인 차별화된 창업지원정책을 결

Variables
Model (1): dependent var
iable=Attracting external 
customers

Model (2): dependent var
iable=Providing external s
tart-up zone

Intercept 2.869 ***
(4.29)

3.109 ***
(5.77)

Self-efficacy 0.072
(0.56)

0.234 **
(2.28)

FailureExperience
0.582 **
(2.60)

0.178
(0.98)

Firmperformance
-0.225 * 
(-1.84)

-0.207 **
(-2.10)

Industryperformance
-0.004
(-0.03)

-0.089
(-0.86)

Firm's age -0.022
(-0.20)

0.115
(1.31)

Founder'sgender
0.425 *
(1.83)

0.701 ***
(3.76)

Founder'sage
-0.172
(-1.65)

-0.197 **
(-2.34)

Number of sample 86 86
A d j u s t e d 
 

0.094 0.227
F-value 2.256 ** 4.565 ***
Notes: t-statistics are in parentheses. * p < 0.10;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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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 심리적 상태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

하고 서울과 대전의 일부 대학으로 표본을 한정한 점이
다. 그리고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창업자의 심
리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한 점이
다.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이 극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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